
￭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
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. 성경에서 교회란 늘 ‘부
르심을 입은 사람’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즉 
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
임입니다.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
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, 교회의 본질인 성
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
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
상(Imago Dei)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. 그
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
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.


